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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나    운   영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은 분명히 바흐, 베토벤, 바그너, 드뷔시, 쇤베르크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그들은 대체로 장수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으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들과 같이 요절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것일까?

   세계적 현대(?)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작년에 91세의 생애를 마쳤다. 나라에서는 호반에 별장을 지어 주었고 

행여 작곡하는데 지장이 되지나 않을까 하여 그의 저택 부근은 음향관제를 실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연금을 수 십 년간 주었건만 그는 제7심포니를 완성한 이후로 30년간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무위도식

(?)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인생이 길었던 것이 아닐까?…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이것은 비단 시벨리우스의 경우만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 여러분

의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들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오

직 이 시각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 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 일해야 할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예술이 인생보다 짧을 리야 있으련만 그래도 나에

게는 이와 같은 역설이 다시 없는 채찍이 되는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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